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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미르 결혼식' 비공개 아님에도 사과문 안 내린 이유

등록 2025.12.26 09:19:29

[서울=뉴시스] 김장훈. (사진=김장훈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김장훈이 그룹 '엠블랙' 출신 미르(방철용)의 아내 얼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억울하게 누리

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음에도 해당 상황을 긍정했다.

김장훈은 25일 오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르 결혼식 영상 논란 관련,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큰

감동을 받았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이 비공개가 아니라는 건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재한 즉시 알았다고 했다. 

미르의 누나 고은아도 김장훈에게 연락해서 "사과문 내리시라. 비공개 아니고, 비공개라고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냥 인

기가 없어서 기자들이 안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훈은 그런데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는 "'비공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시끄러워지겠더라.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경사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동생 결

혼에 두 번이나 논란이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간만에 욕 좀 먹자. 욕 먹어 본 지 오래 됐다'라고 생각하며 해명글 안 올리

고 가만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자신을 감싸준 부분도 특기했다.

김장훈은 "'악의로 그런 거 아닌데' '몰라서 그런 건데'라면서 저를 감싸 주셨다. 너무 감동 받았다. 세상이 각박해졌다, 인터넷

키보드워리어가 문제다 하면서 요즘 세태를 많이들 걱정하지 않나. 그런데 가끔씩 제가 느끼고 대하는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

들이 훨씬 훨씬 많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가수 김장훈이 그룹 '엠블랙' 출신 미르(방철용)의 결혼식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비연예인 신부의 얼

굴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장훈 인스타그램 캡처)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장훈은 마지막으로 "결국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자'다. 언제나 저를 가르치는 건 여러분 뿐이다. 늘 감사드리며

살고 있고 좀 더 좋은 사람 되도록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르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에서 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2부 축가를 맡은 김장훈이 식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은아의 동생, 철용이 결혼식에 갔다가 갑자기 현타 옴"이라는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속에 일반인 신

부의 얼굴이 노출되자 일부에선 김장훈이 신부 얼굴을 함부로 공개했다며 비난했다.

김장훈은 바로 사과문을 올리고 "아직도 나잇값 못 하는 한심한 행동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결혼식은 비공개가 아니었다. 고은아와 미르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공개가 아니었다며 김장훈 이 비판을 받

은 것과 관련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에게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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